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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창업 지원들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이 학생 창업의 조력자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Y전문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했던 패션산업과
학생 7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참가자들은 창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언급하였다.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수업시간부터 단계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대학에서 제공
하는 각종 지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창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계도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함의점은 대학에서 운영하
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맞는 멘토 구성, 테스트
마켓 확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공유오피스’ 같은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전문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지원 전반을 경험한 학생들의 창업 준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원 실태를 분석
하고 창업과 관련해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특정 학과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 그 한계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many start-up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a college can actually help students start a business, and to discuss what role colleges should have 
as facilitators of student entrepreneurship. To this end,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seven 
students who wished to start a business by utilizing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College 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first mentioned parallel and administrative 
inefficiency i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ship programs. Second, th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colleges in fostering start-up content are systematic planning and guidance for start-up programs
operated by the college, concise administrative procedures, mentoring in various start-up items, and 
securing a test market.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a common office in which students can work 
together is necessary.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to establish a start-up support plan by
suggesting what role colleges should play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but its limitation is that its 
scope includes only one specific major.

Keywords : Student entrepreneurs, Start-up environment, Start-up Support, College factors, Start-u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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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
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여러 기업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이
면에는 일자리 창출이 미진한 ‘고용 없는 성장’이 또 다른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현재 100만 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국가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상실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는 2013년부터 대학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
께 대학들 또한 창업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 이는 과거 
연구 및 교육, 인력 양성에 국한되어 있던 대학의 기능 
및 역할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대학이 산학협력의 혁
신 주체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에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생 창업 활성화의 관건이 교육과정
과 지원체계 등 대학의 시스템적인 측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시, 대학의 어떤 역할이 대학생들의 창업 활
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

이에 본 연구는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에서 수행하
고 있는 창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
로 전문대학교에서 대학생 창업의 가능성과 조력자로서
의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에서의 창업과 관련된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창업학의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면서 창업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학
생 창업의 교육과 학생 창업을 위한 지원의 연구로 양분
화할 수 있다. 

창업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창업가 정신이나 그 외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교육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다. 창업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Oh[2]는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분석했으며, Kwon[3]
의 연구에서는 대학, 기업,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교
육 및 제도적 지원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관계성을 분
석하였다. Ahn[4]은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
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Kim[5]은 교육시간과 기간, 교육형태, 등 창업교육수준
이 높아질수록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끼치지만 교육시간
에 대한 투자가 기업가정신 발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연구는 그 실효
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창업 지원과 관
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Son[6]은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지
원 받은 창업자들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전략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ee[7]는 연
구자 본인이 스타트업과 디자인 에이전시 창업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결과, 실제 지원 제도와 창업
자의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ark[8]은 창업지원사
업을 공간, 자금, 교육·멘토링, 홍보·마케팅으로 나누고 
각 지원 방법에 따라 기업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의 교육과 
지원에 편중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요소는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시, 대
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실제
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요
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내 창
업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창업을 시도한 학생들을 통해 창
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 창업을 위
해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찰해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2 정부 창업지원사업 동향

창업지원사업은 정부 주도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초기 단계의 창업자 혹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상황과 이슈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창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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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가 높아져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43.4%가 
증가한 약 1조 1천억 원, 2020년은 약 1조 4천억 원이 
집행되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포털인 
케이 스타트업(k-startup.go.kr)을 통해 지원 사업 정보
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Spec. 2019 202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975.6 (89.2%) 12,610.8 (86.8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362.2 (3.2%) 335 (2.4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80.6 (2.5%) 315.9 (2.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52.4 (1.4%) 489.6 (3.3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16.6 (1.0%) 107.2 (0.7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tc. 293.4 (2.7%) 658.5 (4.39%)

All 11,180.8 14,517.0

Table 1. Budget for start-up support by department
(100million won/ percent)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합 공고[9]에 따르면 부처
별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Table 1처럼 2019년과 2020
년 모두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었다. 창
업지원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순위의 변동이 있지만 
예산규모 상위 5개 부서는 두 해가 동일했다. 창업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뿐 아
니라 교육 등 창업과 관련된 전반을 아우르는데 Table 
2처럼 총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을 비교해 보면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화 부분이 전
체 예산의 45.9%와 5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연구개발 지원이 각각 33.9%와 
35.3%를 차지했으며 시설·공간사업,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중소
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LINC)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대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권역별로 창업
보육모델을 대표하는 대학을 선정했던 것을 시작으로 현
재는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
에도 대학생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2019년도 

기준 국토부의 공간정보창업지원, 교육부의 대학창업교
육체제 구축사업, 중소기업부의 대학기업가센터 등이 있
었으며 2020년도에는 교육부 소관의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과기정통부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
원, 중소기업부의 대학기업가센터 사업 등이 있다.

Spec. 2019년 2020년
Commercialization 27/ 5,130.7 (45.9%) 35/ 7.315 (50.4%)

R&D 3/ 3,797.0 (33.9%) 8/ 5.126 (35.3%)
Facility·space 22/ 1,493.8 (13.4%) 12/ 1,259 (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11/ 471.0 (4.2%) 16/ 535.4 (3.7%)

Mentoring 10/ 221.8 (2.0%) 13/ 217 (1.5%)

Network 6/ 66.5 (0.6%) 6/ 64.4 (0.4%)
All 11,180.8 90/ 14,517

Table 2. Status of startup support program 
(count/ 100million won/ Percent)

2.3 전문대학의 창업지원 동향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도전정신이나 혁신성을 성장시

키고, 업무 추진력을 향상시켜 창업 뿐 아니라 학업 및 
취업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다수 존재한
다. 이에 따라 창업 그 자체를 위한 교육과 학생들의 역
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창업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
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창업통계조사
결과 보고서[10]에 따르면 대학 내 창업 강좌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와 학점과 관련이 없는 비정규 교과로 
나뉘며 정규교과의 경우 교양과 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
고 비정규교과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창업동아리, 창업캠
프, 창업특강, 창업경진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알
리미 공시자료[11]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36개 전문대
학에 개설된 창업 강좌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
양은 2,614개, 전공은 3,343개로 총 5,957개가 운영되
었다. 전체 창업 강좌 중 이론형 과목은 4,367개, 실습형 
과목은 1,590로 나타났다. 2019년 전문대학의 비정규교
과인 창업활동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창업동아리
는 1,221개가 운영되었으며 창업경진대회는 164회, 창
업캠프는 139회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창업 친화적 학
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를 시행하거나 창
업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
는 대학도 나타났는데 이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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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

Spec.
Liberal arts class Major class

Number of 
courses

Number of 
completed

Number of 
courses

Number of 
completed

Theoretical 
class 2,228 67,524 2,139 59,451

Practical 
class 386 8,098 1,204 31,229

All 2,614 75,622 3,343 90,680

Table 3. 2019 Status of startup class in college

Spec. Startup Club Startup 
competition Startup camp

Count 1,221 164 139

Table 4. 2019 Status of startup activities in college 

Spec. Implementation of Leave 
of absence for startup

Implementation of 
recognition of startup 

replacement credit

Yes 100 46

No 36 90

All 136 136

Table 5. 2019 Status of establishment of a 
startup-friendly academic system 

2.4 Y전문대학교 창업지원 운영
Y전문대학교의 창업지원 운영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장소와 장비 제공, 창업가 발
굴 및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는 창업지원단을 가장 
상위 부서로 두고 학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창업 지원 활
동은 창업교육센터가 담당하고 있다(Fig. 1). 2019년 기
준 Y전문대학교는 학과마다 한 개 이상의 창업 관련 과
목을 개설하고 있어 학생들은 따로 교양 신청을 하지 않
아도 대부분 창업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또한, 창업동아
리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창업 캠프와 멘토

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여기서 완성된 창업 아이
디어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Y전문대학교의 창업 지원 운영은 대부분 대학들과 비
슷하지만 Fig. 1.의 점선 부분인 교수창업 브랜드와 학생 
자체 창업 운영기구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두 기구의 가
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실제 창업에 앞서 테스터 마
켓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조직 구성과 그 유통망을 제공을 
꼽을 수 있다.

2.4.1 학생 자체 창업 기구
학생 자체 창업 기구(이하 Y-Tech)는 학교의 창업수

업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직으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국가지원사업이나 특정 사업을 이행하기 위
해서는 회사의 규모나 이력을 중요시 보는 점과 초기 사
업 구성에 어려운 부분이 비슷하다고 인지한 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Y-Tech를 구성해 교수 등 대학 내 
전문가 집단의 멘토링을 요청하거나 함께 국가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창업동아리처럼 학
교의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대학 내 창업보육
센터 입주,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가지원 사업이나 특정 
사업의 이행, 초기 사업 구성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어려
움을 해소하였다.

2.4.2 교수창업 브랜드
교수창업 브랜드는 2015년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 

교수 4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패션디자인 유통업체이다. 
전문대학교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에
게 필수인 실습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졸업생들의 작품
을 판매를 대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시험해보는 테스트 마
켓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학 내 매장을 시작으로 대형 유
통업체인 신세계사이먼과의 MOU를 통해 2016년에는 여
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매장을 입점하였으며 같은 해부터
는 1년에 2회 아울렛 내에서 학과 내 창업동이리의 제품
을 판매하는 판매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스토어 팜과 네이버 아울렛 윈도우를 통해서는 온라인 몰
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거나 스타일링을 
해보는 활동을 연계해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창업 브랜드는 학생 자체 창업 기구가 생겨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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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테스트 마켓을 위해 기존의 아울렛 매장을 제공
하고 창업 후 초기 창업을 지원하며 기존의 유통망을 제
공, 온라인몰 운영이나 패션 전문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Y전문대학교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했던 패션산업과 학생
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심층면접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심층면접법은 동일한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에도 학생의 특성, 창업 아이템의 
종류, 활동 참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다른 결과
를 도출하게 되는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결과 및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소들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생
들의 창업을 위한 활동 및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학생 창업콘텐츠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의 대상
자는 Y전문대학교에서 제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패션산업과 학생 28명 중, 자발적으로 참여의사
를 밝힌 재학생 7명, 총 6개 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면접대상자 및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Name Gender Age Start-up Ideas

1 M 24 DTP Custome
2 F 22 DTP Custome
3 F 24 Upcycling fashion
4 F 24

Hand-made Acc 
5 F 22

6 F 26 Pet fashion

7 F 24 Emoticon design

Table 6.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

본 연구는 사회현상의 단일성이나 인과관계를 전제하
지 않고, 개별 사례(연구대상)의 독특성을 이해하는데 중

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의 측정보다
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12].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본 대학 창업교육센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제출된 설문평가지, 학생활동회의록, 멘토
들의 멘토링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Y전문대학의 창업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다루는 Y전문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은 

2019년 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타 학과의 학생들도 참여
하였으나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위해 패션산업과 학
생들 중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 프로그램 전체를 이용한 
학생으로 한정 하였다.

본 대학의 창업 수업은 학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패션산업과의 경우는 2019학년도 1학기에 ‘패션창업’이
라는 교과목으로 운영되었다. 연구 참가자 중 사례1 학생
을 제외하고는 2019년 1학기 창업 수업을 이수했다. 창
업동아리는 이 해에만 두 번 모집이 되었는데 이는 본 대
학이 혁신지원사업(1유형)에 선정되면서 동아리가 두 트
랙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아이디어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희망 학생들의 시제품제작 
및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사업화 가기 
위해 11월에 융합형 창업캠프를 진행하였다. 12월에는 
제작된 시제품 또는 창업아이템으로 참가하는 창업 아이
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학생 자체 창업 기구 구
성은 3월 22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활동하였다. 학생 자
체 창업 기구를 제외하고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은 각각
의 과정에서 관찰일지 작성 및 소감문 작성, 설문평가가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러
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대화
를 시도하였으며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소통하려고 노
력하였다.

4.2 사례에 대한 기술
연구참여자 1은 군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해 3년 과정 

중 한 학기만 남은 상태에서 지도교수와 진로에 대해 상
담 중에 창업을 목표로 삼고 창업동아리를 들게 되었다. 
동아리 가입 후 창업 아이템을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2021

702

이디어가 없어 매우 힘들어했고 이 과정에서 교수창업 
브랜드에서 기획하고 있던 DTP 기술을 교육하여 이를 
기본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학교 창업 행사에 참여도
가 높았으나 실제 창업은 하지 못하고 업체에 취업하였
다. 가을 졸업이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행사가 
9~12월 사이 실행되어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을 세팅하기가 힘들어 시제품 개발까지 
마친 상태에서 창업을 포기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입학 때부터 창업을 희망하던 학생으
로 해당 교수창업 브랜드에서 일하는 등 경험을 많이 쌓
았던 사례자이다. 학교 창업 행사 참여도가 높았으나 단
기간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라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교수 창업 브랜드를 통해 DTP 기술을 
심도 있게 배우고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 기계 이용 등
을 할 수 있어서 창업 준비가 수월했으나 졸업작품전까
지 준비하면서 졸업 전에 사업을 세팅하지 못했고 학교
에 남길 원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졸업 후 타 지역에 있
는 본가로 가면서 실제 창업을 하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 3은 원하는 진로는 취업이지만 그 전에 창
업하여 직접 브랜드를 운영해 보기를 희망해 학교의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는 
창업동아리가, 서류를 작성 같은 업무를 배우고 제도나 법
에 대해 아는 것은 창업캠프가 도움이 되었으나 전문성보
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가
장 빨리 제품을 생산해서 교수 창업 브랜드를 통해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고 Y-Tech를 통해 각종 사업에 지원하였다.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실제 창업을 준비
했다. 그러나 제품의 대량생산 문제, 초기 자본금 문제로 
위탁 판매만 시행하다가 실제 창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4, 5는 한 팀으로 창업동아리에 지원해 이
를 시작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창업을 하였다. 새로
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배웠던 아이템 제작
과 교수창업 브랜드를 통해 연결된 사입 경로, 새로운 유
통 경로 등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Y-Tech를 활용해 외
부에서 진행하는 바자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테스트 마켓을 통해
서 샘플의 반응을 살피고 생산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
하는데 좋았고 시장이나 생산업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원했으나 
지역적인 문제로 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6은 늦게 학교에 입학해 입학 초부터 창업

을 결심했던 학생이다. 저학년 때부터 창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았으며 개인적으로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에 지원을 하였으나 결과
가 좋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다. 학교 지원금과 학
과 지원금 그리고 교수창업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를 통해 
초기 자금을 모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세금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학기 중에 이뤄
졌는데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마다 법이 달라
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창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학교 행사가 힘들
지만 재미있었다. 창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
을 유심히 봤는데 전체 내용이 미리 공지되어 있지 않아
서 계획을 짜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편입과 대학원 진학을 원하면서 학업
과 창업을 함께 하고자 했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모티콘 디자인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자 없
이 활동하였다. 이모티콘을 등록하는 방법이나 기타 디자
인 판매에 대해 멘토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자신과 같
은 케이스를 교내 프로그램의 멘티들이 모르는 것 같다
고 하였다. Y-Tech 활동을 하며 본인이 디자인한 이모
티콘을 타 친구에게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협업 형
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학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학기 말에 연달아 몰려있고 결과보고서를 내
야 하는 것, 지원을 받을 때마다 내야하는 양식이 겹쳐서 
학교를 다니며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것들까지 
소화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은 받지 못했고 졸업 후 혼자
서 처리할 자신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고 디자
인만 제공하는 콜라보레이션만 진행한다.

4.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경험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
범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3개의 주제는 ‘창업지원 프로
그램’ ‘학업과 창업 병행’ ‘창업여부’ 였다. 

Category Subcategory

Start-up supporting
program

Official program
Additional program

Parallel with study 
and the program

Difficulty
Ineffiency

Success or failure
Success
Failure

Table 7. Category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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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창업 지원 프로그램
(1) 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수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줬
을 때 대부분 동아리 활동부터 언급을 시작하였다. 수업
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과에 개설된 ‘패션창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캠프에서 연수 받을 때 경험을 이야기 
하는 특징이 있었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
았으며 창업 캠프가 그 뒤를 이었다.

창업을 목표로 하니까 바로 창업동아리를 들게 되었죠. 
(연구참여자1)
창업 행사가 너무 몰려있어서 힘들었어요. 시험도 있는
데... (연구참여자2)
아이디어를 글로 쓰는 게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도움
이 많이 됐어요. 근데 멘토분들이 패션산업을 너무 모르
셔서 좀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연구참여자3)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래
서 창업동아리 지원금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참여
자6)

(2) Y-Tech와 교수창업브랜드
Y전문대에서 운영된 학생 자체 창업 기구인 Y-Tech

와 교수 창업 브랜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인 평가가 보였다.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DTP 기술을 알려주
셔서 디자인을 강점으로 해볼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
1)
혼자라면 지원할 엄두도 못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같
이 해주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연구참여자2)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Y-Tech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3)
제품 만들 때 잘 팔릴까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부담 없
이 테스트 마켓을 할 수 있는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연구참여자4)
판매 방법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다른 걸 더 할 수 있
어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6)
저는 디자인만 하니까 실제 제품이 없는데 이렇게 콜라
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연구참여자7)

4.3.2 학업과의 병행
(1) 병행의 어려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학업과 창업 프로

그램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
일수록 더욱 문제가 되었으며 보고서 작성을 힘들어하거
나 졸업작품전과 겹치자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졸업작품전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학교 
스케줄과 학과 스케줄이 엉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연구참여자2)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연구참여자3)
저희는 팀이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는데도 일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3학년이 너무 바쁜 때잖아요. (연구참여
자5)
저는 편입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성적이 
너무 신경 쓰여서. (연구참여자7)

(2) 행정적 비효율성
행정적인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진

행하는 프로그램마다 결과보고서나 소감 문 같은 작성이 
필요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른 이유로 제출해야 하는 점
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있
으면서도 전체 내용 공지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학교 행사 참여하고 지원 받는 건 좋은데 서류가 너무 
많아요. (연구참여자1)
외부 사업에 지원할 때는 온라인으로 제출했거든요. 학
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있으면 좀 편하고 쉬
울 텐데 절차 처리가 아쉬워요. (연구참여자2)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기 보다 준비를 시기적절하게 못하니
까. (연구참여자6)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면서도 비슷하고행사 때마다 
내야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요. (연구참여자7)

4.3.3 창업의 실현
(1) 창업 성공
사례연구자 7인 중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한 학생은 

2인, 사업자등록 없이 디자인만 콜라보레이션으로 제공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생 1인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니까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혼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준비하는 게 훨씬 수
월했어요. 학교를 같이 다녀서 매일보니까 가능했던 것
도 같고...(연구참여자4)
수업시간에 배웠던 걸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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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거잖아요. 이걸 테스트 마켓을 통해서 시험해 보
고... 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런 활동이 불가능 했을 것 같
아요. (연구참여자5)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형태는 혼자서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창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
니까 아이디어도 공유가 되고... (연구참여자7)

(2) 창업 실패
창업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창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
계도 드러났다. 

처음 동아리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아이디어도 없었고요. (연구참여자1)
재학 중에 다 준비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더라고
요. 학업도 있으니까. 졸업하고는 집으로 내려가야 하니
까 도움 받을 데가 전혀 없고... (연구참여자2)
창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 Y-Tech라도 운영됐으면 
상황이 좀 달랐을 거 같아요. 학업이랑 창업을 병행한다
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졸업 후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
기 혼자 하려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연구참여자7) 

5.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교의 역할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학생 창업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
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스케줄과 학과 스케줄이 엉키니까 정
신이 없다”, “서류가 너무 많다”,“절차 처리가 아쉽다”, 
“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학생들이 활용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학기 말에 학과 자체 
행사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몰려있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분산시켜 
학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낯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시켜 본인의 창
업이나 외부활동 경험의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창업 관련 수업을 
이미 수강하였음에도 창업 활동의 시작을 비교과 활동인 

캠프나 동아리로 인지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체계적 안내가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멘토 구성이 필요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멘토들이 패션산업을 모른다”, 
“너무 일반론적인 멘토링이다”라고 멘토의 전문성에 대
해 언급하고 있었다. 창업 아이템마다 특징이 있고 학생
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해당 아이템
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이 필요하기 때
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처럼 교수 인력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창업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테스트 마켓 확보 혹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참
여자들은 교수창업 브랜드 매장을 통해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패율을 낮추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MOU를 통한 지
자체 상권에 오프라인 마켓 등을 활용해 이러한 기능을 
해준다면 학생 창업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
로 생각된다.

넷째,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
동의 공유오피스’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 창업 자치 기구를 이야기 하며 “혼자서는 할 수 없
다”,“같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 아이디어 
공유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는 각 동아리
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창업
캠프에서도 타과 학생이나 팀과의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창업을 계획할 때도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때뿐 아니라 외부 활
동을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창업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Y전문대학교 패션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있
는 창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
문대학교에서 대학생 창업의 가능성과 조력자로서의 전
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Y전문대학교에서 제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
램에 참여한 패션산업과 학생들의 질적 연구를 통한 문
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창업동아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 캠프가 그 뒤를 이었다. Y-Tech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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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브랜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수자들의 역할과 공동 
참여 및 실제적인 테스트 마켓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으
로 언급하였다. 창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학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언급하였
다.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수업시간부터 단계별로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창
업 프로그램 지원동기부터 자금조달이나 지역적인 한계
도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창업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함의점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
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안내, 간결한 행정적 절차, 다양
한 창업 아이템에 맞는 멘토 구성, 테스트 마켓 확보, 창
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공유오
피스’ 같은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과 재학생들 중 창업을 희망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타전공 및 대학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양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대학이 학생창업을 위
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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